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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색 기간: 2024.11.1(금) ~ 2024.11.7(목)

제공일시 2024 11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日, 배터리 여권 도입…희토류공급망안정화도모

- 일본이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함.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한 차원임

-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유럽과 함께 전기자동차용 전기 배터리의 재자원화를 목적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전지 내 사용되는 광물의 채취지나 거래처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를 구축할 예정임

- 배터리 여권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 닛산 자동차와 혼다, 덴소, 마쓰다 등 여러 일본 제조업체가 협력해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 중임

(더구루 2024.11.3)

2. 영국 최대 규모풍력발전소계획… 10만 가구에 전력공급

- 영국 최대 풍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이번 주 제출될 예정임

- 영국 가디언지는 5일(현지시간) 영국 최대 풍력발전소가 될 큐비코(Cubico) 프로젝트가 이번 주 그레이터 맨체스터

인근 스카우트 무어 지역에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함

- 발전소는 약 1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해당 지역의 주거용 전력 수요의 10% 이상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됨

- 스카우트 무어 풍력발전소가 허가를 받으면 영국 내에서 다섯 번째로 큰 육상 풍력발전소가 될 것임

(AI타임스 2024.11.5)

3. 美 캘리포니아주 “2035년까지 항공기대체연료사용 10배로”

-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항공업계가 친환경 대체 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을 대폭 늘리기로 함

- 캘리포니아 항공자원위원회(CARB)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12개 주요 항공사를 대표하는 단체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Airlines for America, A4A)’와 SAF 사용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양측은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 내에서 SAF 사용량을 현재 수준의 10배 이상인 2억 갤런(약 7억5천700만L)으로

늘려 지역 내 항공 수요의 약 40%를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움

- 이번 협력은 캘리포니아주의 ‘저탄소 연료 표준’ 정책에 의해 촉진된 대체 연료 개발을 통해 실현 가능하게 됐다고

CARB는 설명함

(연합뉴스 2024.10.31)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79241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966
https://www.yna.co.kr/view/AKR20241031014400075?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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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

1. 대통령실 “원전 계속 운전허가 10년→20년 확대 검토”

- 대통령실이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운전 허가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5일 밝힘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 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함

- 대통령실은 원전 계속 운영 심사의 단위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것과 관련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조선일보 2024.11.6)

2. 국토부, ‘수소도시 2.0’ 전략 발표… 전국 12곳 선정

- 정부가 전국 12개 도시에서 수소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국토교통부는 1일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소도시 2.0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힘

- 수소도시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아파트·건축물·교통시설까지 수소 에너지가 전달되도록 생산·이송 및

활용시설을 갖춘 곳을 의미함

- 오는 2025년까지 총 12곳에서 수소도시 사업을 진행함. 추진 도시는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양주 △부안 △광주 동구 △울진 △서산 △울산임

- 이들 도시에는 오는 2027년까지 총 90㎞, 2024년까지는 280㎞의 수소배관이 설치될 예정임

(서울경제 2024.11.1)

3. 환경부·국토부, 탄소중립 선도도시대상지선정…기본계획수립본격착수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4곳으로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선정됐다고 31일 밝힘

-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임

- 환경부와 국토부는 내년까지 대상지 4곳의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규모와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임

- 기본계획을 토대로 오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임

(메트로신문 2024.10.31)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1/05/S5NNJLN62JCI3IJPRUT2XUOAG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sedaily.com/NewsView/2DGOC4I8EA
https://www.metroseoul.co.kr:443/article/202410315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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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1. 中 BYD, 태국서 고급 전기차판다…덴자 D9 출시

-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가 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함.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자동차가 시장을 장악

중인 태국 시장에 도전장을 던짐

- 3일(현지시간) CNEV포스트에 따르면, BYD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덴자는 태국에서 D9 MPV(다목적 차량)

프리미엄과 AWD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태국은 덴자가 홍콩, 캄보디아, 싱가포르에 이어 네 번째 진출하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임

(지디넷코리아 2024.11.5)

2. 미쓰비시와 닛산, 자율주행·전기차 배터리합작회사설립발표

- 일본의 미쓰비시와 닛산이 자율주행 및 전기차 배터리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짐

-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 새로운 합작회사는 오는 2025년 3월까지 출범할 예정이며, 두 기업이 동등한 지분을 가질

것이라고 함. 또, 이 합작회사는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해 에너지를 저장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짐

- 이런 움직임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전기차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양사의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됨

(공감신문 2024.11.4)

3. 구글·MS, 중동에 잇달아 AI 허브 구축…에너지산업에 AI 기술 도입

-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동 지역에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함. 이들은 현지 석유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 기술을 투입할 예정임

- 구글과 사우디 공공투자기금(PIF)은 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 구글은 이 AI

허브를 통해 아랍어 언어모델 연구와 ‘사우디 맞춤형 AI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 구글과 사우디 공공투자 기금은 ‘사우디 특정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말을 아낌

(AI타임스 2024.11.6)

4. 中 CNGR, 인니에 14.5조원 들여 배터리생산단지조성

-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인 중국 중웨이신소재(CNGR·中偉)가 인도네시아에

14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배터리 생산단지를 건설하기로 함

- 연합뉴스는 31일 인도네시아 경제매체 비스니스(Bisnis) 등을 인용, CNGR 인도네시아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CNGR이 10∼15년 동안 3단계에 걸쳐 105억달러(14조5000억원)를 투자해 대규모 배터리 산업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글로벌경제신문 2024.10.31)

https://zdnet.co.kr/view/?no=20241105091139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09379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999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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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 포스코, 소재보국 잰걸음… ‘고순도 희귀가스’ 국산화 한다

-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인 고순도 희귀가스 국산화에 포스코그룹이 팔을 걷음. 이차전지 광물부터 이어지는

첨단산업에 대한 역내 밸류체인 안정화 행보임. 삼성, SK, 인텔 등이 주 고객이 될 전망임

- 장인화 회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소재보국’의 일환으로 업계는 해석 중임

- 5일 포스코그룹은 포스코중타이에어솔루션이 광양 동호안 부지에 고순도 희귀가스 공장을 착공했다고 밝힘

- 이번에 건립하는 광양 공장에서는 약 13만 노멀입방미터(N㎥)의 고순도 희귀가스를 생산할 예정임. 국내 수요의

52%에 해당하는 수준임

(아시아투데이 2024.11.5)

2. DL이앤씨 카본코, 북미 CCUS 시장 첫발…캐나다비료기업과맞손

- DL이앤씨 자회사 카본코가 캐나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시장에 진출함

- 캐나다 비료기업 제네시스퍼틸라이저스(Genesis Fertilizers)는 5일(현지시간) 카본코와 저탄소 비료공장을 개발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힘

- 양사는 제네시스퍼틸라이저스가 서스캐처원주(州) 벨플레인에 건설하는 비료공장에 최첨단 탄소포집 및 저장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임

(더구루 2024.11.6)

3. LG엔솔, 배터리SW 사업화…현대차와사용료협상

-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소프트웨어(SW) 사업화에 본격 착수함. 5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자동차와 배터리 안전진단 SW 사용료 논의를 시작함

- LG에너지솔루션은 그동안 현대자동차에 이 SW를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앞으로는 과금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임.

LG에너지솔루션이 안전진단 SW에 대한 유료화에 나선 게 확인된 건 처음임

(전자신문 2024.11.5)

4. 세아윈드 英 공장투입원자재첫공급…내년상업생산가동속도

- 세아제강지주의 자회사인 세아윈드(SeAH Wind)가 해상풍력 모노파일(하부구조물) 신공장에 투입할 원자재를 처음

공급받음

- 세아윈드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특별 항구를 통해 원자재를 받고 신공장 가동에 속도를 냄

- 내년 3월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해 유럽 시장을 공략할 예정임. 최대 길이 120m, 직경 15.5m, 중량 3000t의

모노파일을 연간 100~150개가량 생산할 계획임

(더구루 2024.11.1)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6010002441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79412
https://www.etnews.com/20241105000298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7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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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색 기간: 2024.11.1(금) ~ 2024.1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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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로7 벌금 재검토촉구… 전기차불황에따른규제유연성요구

- 프랑스는 내년부터 시행될 유럽연합(EU) 배기가스 배출 규제 유로7과 관련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비중을

충분히 높이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에서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음

-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의 앙투안 아르망 재무장관은 EU 집행위원회(EC)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벌금 규제를 재고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다른 국가들과 이를 지지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함

-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7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비율을 높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함. 규제 준수를 위해 내년 말까지 2021년 대비 배출량을 15% 줄이려면

내연기관차 4대당 1대의 전기차를 판매해야 한다고 업계는 분석했음

- 하지만 프랑스의 르노와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 규제

완화나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음.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여러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축소하면서

유럽에서 EV 판매 성장이 둔화했으며,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전기차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음

- 올해 들어 현재까지 EU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 감소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14%에서

13.1%로 하락했음. 전기차 판매 둔화와 중국 경쟁업체의 저가 모델 공세로 인해 유럽 자동차 산업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음. 폭스바겐은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계획 중이며, 스텔란티스 등은 수익률 급감을

경고하고 있음

- 아르망 장관은 탄소 배출 규제의 단계적 도입에 대한 더 많은 유연성을 요구하면서도, 프랑스가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목표에 대한 의지는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음. 그는 “2035년 규제 목표는 유지하되, 유럽 산업을 돕는

적절한 도구를 마련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에 신속히 제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르노의 연구에 따르면, EU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배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0~22%에 도달해야

함. 하지만 현재 13.1%의 점유율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최대 130억유로(약 19조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음. 다만, HSBC 애널리스트는 벌금 규모가 51억유로(약 7조6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훨씬 낮게 전망했음

- 폭스바겐은 규제 시행의 유연성을 요구했지만,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전기차를 구매하려 한다면 생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음. 폭스바겐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하며 전환에 적극적이었으나, 예상보다 낮은 수요로 인해

다수의 공장이 저조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

-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의 마누엘 칼바이트 수석 경제학자는 과거에도 초기에는 어려워 보였던 규제를 자동차

업계가 준수해 왔음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배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음

(임팩트온 20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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